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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정론직필과 민주주의 수호를 향한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.

2. 2019년 1월 25일, 쌍용자동차 복직노동자들에 대한 임금가압류가 집행되었습니다. 지난 
12월 31일 사회적 대화의 결과로 10년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노동자 가운데 일부가 설을 
앞두고 받은 첫 급여의 명세서에 '법정 채무금' 명목으로 압류공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. 

3. 이번 가압류집행은 경찰이 제기한 국가손배가압류 때문입니다. 쌍용차 해고노동자에 대
한 국가손배는 2018년 8월 경찰청인권침해조사결과에서 '국가폭력'임을 인정해 '손배가압
류 취하'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. 2018년 9월,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청와대도 국가손배 철
회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그러나 이미 잡혀있는 가압류를 풀어주기는커녕, 
되려 10년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노동자의 첫 임금을 설을 앞두고 가압류한 것입니다. 

4. 법적으로 손해배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압류를 집행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
생존을 어떤식으로 위협하는지, 우리는 이미 죽어간 희생자들을 통해 절절히 지켜봐야 했
습니다. 지난 6월, 세상을 떠난 해고노동자 김주중 역시 퇴직금과 부동산 압류로 고통받
은 바 있습니다. 

5. 복직자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경찰이 경찰청인권침해조사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철회했
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입니다. 적어도 가압류부터 풀기만 했어도 집행되지 않았을 것
입니다. 이에 국가폭력의 주범이자 손배가압류를 제기한 당사자인 경찰청을 상대로 규탄
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열고자 합니다. 기자회견 후에는 경찰청의 입장을 듣기 위
한 면담을 하고자 합니다. 귀 언론사와 취재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.
(끝).



- 아래 - 

[쌍용차복직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 임금가압류를 규탄 기자회견]
"10년 만에 복직한 노동자의 첫 임금마저 빼앗는 경찰, 

국가손배 즉각 철회하라"

o. 주최 : 국가손배대응모임, 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, 쌍용차범대위
o. 일시 : 2019년 1월 30일 수요일 오후1시 
o. 장소 : 경찰청 앞
 * 문의 : 김득중 지부장(010-9077-6299), 윤지선 활동가(010-7244-5116)

o. 진행 (사회 :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)
- 발언 1. 가압류 경과 보고 : 임금가압류 당사자 김정욱
- 발언 2. 재판경과 보고 : 담당변호사 장석우
- 발언 3. 국가손배 철회를 강행한 경찰 규탄 : 국가손배대응모임 이태호 
- 발언 4. 국가손배 철회의 법적 의미와 시급성 : 민변
- 발언 5. 사회적 대화를 무시한 국가의 임금압류에 대한 종교계 입장 : 양한웅 위원장
- 발언 6. 복직자의 임금가압류에 대한 범대위 입장 :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
 * 기자회견 후 경찰청 면담 예정


